
치  사 

수확을 나누니 마음까지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청량한 기운속

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성한 장경사가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무차대법

회를 봉행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킬로미터에 달하는 남한산성을 쌓고 방어한 의승

군과 벽암 각성 선사를 비롯한 선대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법식을 베

푸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무형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을 장경사와 경기

도가 큰 원력으로 함께하니 의미 또한 배가되고 있습니다. 

천작지성(天作之城)으로 꼽혔던 남한산성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침

탈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청나라의 12

만 대군도 남한산성의 견고한 성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한산성 곳곳은 장경사를 비롯한 산성 내 10개 사찰에 머물렀던 

의승군의 주도로 축성하였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의 

축성기법이 모두 들어 있는 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성

곽발달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매

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선시대에는 5군영 가운데 하나인 수어청의 근거지이자, 광

주 읍치를 관리하는 관아시설이 운영되던 조선 최대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였으며, 20여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추고 있습

니다. 이러한 남한산성의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전쟁으로 남한산성내 모든 사찰이 폐사되었으나 피해가 적

어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장경사는 이 지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

고 있으며, 남한산성을 축성한 의승군의 승영 사찰인 동시에 독특한 



산성문화를 이루고 있기에 장경사와 남한산성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그간 남한산성은 물론 산성내 전통문화 복원을 위해 아낌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경사도 경기도의 지원에 힘입어 승영

사찰의 면모로 일신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곳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리는 수륙무차대법회가 남한산성의 문화적 가치를 더

욱 선양함은 물론 남한산성내 불교문화의 원형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불교문화가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한 문화의 가치발굴은 한국문화의 향기를 국내외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화 사업에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으며 품격 있는 전통문화로도 크게 발전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1700년의 불교역사와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량에서 전통 

불교의식 수륙무차평등 의례로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신 주지 경우스님

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

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복잡다단한 여건 속에서도 불교문화 복원과 원형 발굴을 공유하

기 위해 신심과 원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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